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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분의 수녀님 환영식 교우들 기대감 넘쳐  

 사진 좌측부터 현월심(수산나), 류현숙(루시아), 정미랑(데레지나) 수녀님

 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3월 3일(주

일) 교중 미사에 1995년 본당 설립 후 수녀

님 안 계셨던 절반이 넘는 13년간 본당 전 

신자들이 수녀님 모시기 위한 기도에 응답

으로 새로 부임하신「살레시오 수녀회」 전

교 수녀님 세분의 환영식을 드리게 된 것에 

대하여 많은 의미와 기대감에 차 있다.

이번 부임하신「살레시오 수녀회」류현숙 

루시아 수녀님께서는 본당 교육담당, 현월

심 수산나 수녀님은 중고등부와 청년담당, 

정미랑 데레지나 수녀님은 초등부 주일학교 

담당하시며 세분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수

녀원에서 출, 퇴근하시면서 본당활동을 하신

다. 지역적 생활환경과 노령화로 서울대교구

산하에서 제일 낙후된 본당은 청소년들의 신

앙심이 낮아 성소 지원자가 전무인 상태에서 

새로 부임하신 수녀님들은 그간 광주 살레시

오 학교장을 역임하는 등의 경력으로 본당 청

소년들에겐 적신호에서 청신호로 바꾸어 졌다

고 할 수가 있다. 현 수산나 수녀님과 정 데

레지나 수녀님께서 3월 2일(토) 오후 3시 어

린이 미사와 토요일 오후 6시 중고등부 미사

에 참석하시어 청소년 현황과 실태파악은 물

론 토요일 청년연합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관

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. 본당은 90년 후반에

「마리아의 작은 자매회」의 수녀님들께서 상

주하며 성무 활동을 하신 기틀이 현재 사제직

으로 신품 성사를 받으신 다섯 분이 하느님의 

어린양으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

있으나 청소년들을 교육할 전문 수도자가 없

어 성소 입문할 인재가 현재 전무인 상태에서 

본당 교우들은 세분의 수녀님 환영식을 보고 

새로운 기대감에 차 있다. 

다락방 기도회 체나콜로 기도로 형제애를 실천
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신심생활분과 산하 체

나콜로 기도회는 3월 3일(주일) 오후 7시 교육

관 2층 요한 방(201호)에서 안혜람(체칠리아)단

장 외 10명이 모여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가 

열렸다. 체나콜로란? 마리아 사제운동 하는 기

도 모임으로 2천년 전 사도들이 성모님과 함께 

모여 성령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처럼 마리

아 사제운동에 참여하고 성직자, 수도자, 평신

도들이 오순절 체나콜로에서 두 번째 성령 강림

을 기다리며 성모님과 기도하고 성모님께 봉헌

을 생활하여 형제애를 실천하는 기도회 모임이

다. 




